‘농부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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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4반 박상희 
그윽한 목련꽃 향기 날리는 사월의 싱그러운 햇살은 경쾌한 노랫가락처럼 달콤하기만 합니다. 

건강한 생명력을 색채에 가득 실은 초록물결로 녹색사랑을 경험하게 해준 2학년 때, ‘모내기’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4H 회원이 된지도 3년째 접어들어 이제 조금씩 ‘자연사랑’과 친숙해지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흙을 밟고 가슴이 확 트이는 대자연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 마실 수 있어 너무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콘크리트 숲에서 인공적으로 조각된 건물들은 하나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기보다는 상상력을 빈곤하게 만들고 감수성은 뾰족하고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가끔 자기 조절 부족으로 친구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 받은 4H 회원의 얼굴들은 모두 농부님의 미소를 어느 결에 닮아 왔는지 부드럽고 친숙하게 느껴져 자연과 벗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열매의 소중함을 알려면 먼저 흙과 뿌리부터 살피고 돌봐야 한다는 걸 농촌 봉사 활동을 갔다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루 세 끼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올려지는 ‘밥’을 먹을 때 농부의 땀방울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도록 4H 친구들과 모내기를 하면서 쌀 알 한 톨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푹푹 빠지는 논바닥이 처음에는 어릴 적 진흙탕 물에 첨벙거리며 놀던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얗게 생긴 거머리가 손가락에 붙었습니다. 나는 기절초풍을 하며 얼른 떼어냈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찌나 화끈거리고 아픈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피가 손가락에서 흐르는데도 아픔을 이기며 끝까지 모내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흐뭇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 일이 힘든 만큼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신선한 힘과 함께 풍성한 마음을 선물로 보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농사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며, 농부님의 온갖 노력과 땀이 쏟아져야 하는지, 그리고 흙에 대한 사랑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그분들만이 해맑은 욕심 없는 마음을 지닐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논두렁에서 먹었던 ‘오이’ 맛은 가장 신선하고 입맛을 당겼습니다. 잊을 수 없었던 화톳불에 콩을 구워 먹던 일은 추억처럼 한 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농부의 넉넉한 마음을 본 받아 사과를 둘로 쪼개어 나누어 먹을 줄 아는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